
GREENVILLE 섬유기계전을 보고 돌아와서 

 

작년 10월 25일부터 미국의 Greenville시에서 열렸던 ATMEI-’73(American 

Textile Machinery Exhibition, International 1973)에 참관할 기회를 가졌다. 필자가 

이 전시회에 가게 된 동기는 마침 몇 가지 섬유기계의 기종선정을 할 필요

가 있었던 까닭이었다. 이 지방이 생소한 곳이기에 미리 조사를 하였더니 수

개월 전부터 여관이 전부 예약이 되었다 하여 이 전시회의 규모가 상상외로 

크다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는 별 수 없이 그곳에서 100리나 떨어진 곳의 

Motel을 예약할 수 밖에 없었다. ATME는 1881년 Atlanta시에서 열린 것을 비

롯하여 미국의 여러 곳에서 개최되었으나 지금은 섬유공업의 중심지인 

Greenville시를 영구적인 전시장으로 정하고 매4년마다 구라파에서 열리는 

I.T.M.A와 교대로 그 중간에 개최되게 되었다. 

금번 전시회는 17개국의 350여개사가 참가하여 전시장에서 실시 운전을 

하면서 각기의 기술발전을 과시하고 있어 마치 섬유기계의 올림픽 같은 감

이 있었다. 우리가 본 때는 10월 25일에서 3일간의 외국인들을 위한 참관일

인데 많은 구라파 기술자들이 왔었고 동양인으로서는 대부분이 일본 사람들

이었다는 것은 예상한 바 그대로였다. 

금번에 전시된 품목을 대별하면 

1. 방적기(전후방), 인조섬유의 Filament, Fiber등의 제조가공기, Code, rope 제

조기, 부직포 제조가공기등 

2. 합, 연사기, 권사기, 타래기 등 

3. 제직준비기와 직기류 

4. 표백, 염색, 날염, felting 기계류 

5. 각종 편조기 



6. 일반적으로 분류되지 않은 각종 섬유기계 

7. 각종섬유기기의 부속품 

8. 봉제기계와 부속품 

9. 섬유시험기기류, 계측기, 전기 기타의 동력제어관계 

10. 자동제어장치 

11. 섬유기술에 관한 간행물 

12. 기술, 경영, Engineering등 Service부문 등 

인데 대부분이 전시장에서 실지운행하고 있었다. 

전반적인 경향은 대형화, 고속화, 자동화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기

계공업면의 발달은 물론 전자공업학문 등 타기술을 과감히 채용하여 섬유공

업분야의 당면과제인 고능률화, 생력화를 위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다음 각부문별 대체적인 기계류의 개황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화섬제조가공부문에 있어서 방사에 관한 것은 Barmag사 뿐 filament의 

take-up, winder spin-drawer와 draw-texturing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감이었다. 

Take-up부문의 기계를 전시한 Neumag, Barmag, Leesona, Cognetex 등의 공통된 

경향은 고속화와 정확성, Package의 다양화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Draw-

texturing시설을 전시한 회사는 대부분의 가연기로서 이름이 나 있는 회사들

로서 Barmag, Horberlein, Neumag, Scragg, Spinner OY, Toshiba Turbo 등이었으며 

가장 문제점이 되고 있는 Spindle 부분을 Gerberlein에서는 가연기에서와 같은 

magnet spindle로 Spinner OY는 friction twisting box를 쓰는 특수한 방법을 보여 

주었다. 

다음 staple fiber제조에서나 견절방적 특히 Acryl hi-bulky사의 제조에서 흥미

를 느끼게 하는 tow-to-top 공정에 쓰이는 기계가 의외에도 많이 전시되었다. 

tow에서 직접 top sliver를 만드는 기계로는 멀리 per-lock system에서부터 미



국 warner swasey의 pacific converter 또는 turbo stapler 등이 있었으나 금번에 

전시된 것은 소견 cutter를 이용하는 절단방법은 하나도 없고 stretch breaking 

방식으로된 견절방법 뿐이었다. 칼날에 의한 cutting 방법은 섬유의 배열상태

의 각괄, nep이나 hook fiber가 형성될 위험이 있고 보전이 어렵고 고속운전이 

안된다는게 대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결점이겠지만 여하튼 많은 업자가 

모두 견절방식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은 경험에 의한 선택이 아닌가 한다. 

Tematex(이), Seydel(서독), Turbo machine Co.(미), La Duranitre(백) 등에서 출품하

고 있으며 이들 기종은 거의 같은 방법의 원리로, pre-draft zone과 

cutting(breaking)zone 2부분으로 형성되었으며 중간에 heating zone, 그리고 각 

metallic Roller의 냉각장치가 되어 있다. 국내에도 이들 몇몇 기종이 금년에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방적부문에서 특기할 것은 많은 회사에서 open-end spinning을 공개하였다는 

점이다. 전시회를 보면 American Rieter, Howa, Investa, Krupp, Saco-Lowe/Platt, 

Toyoda, San Giorgio, Shubert & Salzer, Duesberg-Bosson등이다. 

Platt사의 Rotospin은 면방에는 물론 화섬의 경우 섬유장 40mm까지, 그리고 

방출번수는 6’s~40’s이나 경제적인 방출번수는 Ne 16’s~40’s로 보며 Rotor속도 

45,000r.p.m.이다. 

Elitex BD 200-60형에서 약 90,000r.p.m.의 속도를 자랑하는 BDA-2G를 개표

하였다. 이 기계는 단섬유분리에 새로운 고안을 했으며 사용원료는 면 또는 

화섬으로 섬유장한계 25~40mm, Nm34’s의 경우 방출속도 108m/분이라 한다. 

Krupp사의 O.E.Spinning기는 최장섬유장 100mm까지를 방출할 수 있다한다. 

그 반면 굵은 섬유로서 번수한계는 Nm2’s~16’s이고 rotpor속도 30,000r.p.m.방

속 50~140m/분으로 장섬유용에 속한다고 보겠다. 

Sangiorgio는 45,000 r.p.m.의 회전속도를 낼 수 있는 OE2 G-70형을 발표하였



으며 방출번수한계 Nm17~68’s로서 전시장에서는 Polyester 1.5Den×40mm로 

Nm34’s를 rotor속도 45,000r.p.m.으로 운전하고 있었다. 

Howa의 MS 400은 rotor속도 20,000~40,000rpm으로 섬유장 44~57mm, 가방

번수 Ne10~15’s로 되어 있다. 이 회사는 또한 O.E. 전용의 자동계사기를 발

표하고 있어 이로서 그의 완전무인운전을 꾀하고 있다. 

S.A.C.M.이 Integrator란 이름으로 발표한 O.E. 정방기는 rotor속도 

35,000r.p.m., 번수한계 Nm4~40’s 가용섬유장 40mm이하이다. 

O.E.Spinning은 고속가연과 직접권사를 특징으로,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거듭되어 각사마다 좋은 기계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은 사용섬유장, 방출번수

가 한정되고, 기계가 고가이므로 국내경제실정을 참작하여 충분한 검토를 한 

뒤 채택하여야 할 것 같다. 

Ring 정방기는 특출한 고안은 별로 없었으며, 조방기, 정방기의 draft parts

에 대한 연구는 방기메이커 보다 이들 전문메이커에서 훨씬 앞서 있는 인상

이었다. 

Auto-doffer도 Heberlein-Hi spano, Saco-Lowell/Platt, San Giorgio, Whitin, Zinser

등에서 전시하고 있었으며 HOWA와 Saco Lowell/Platt사에서 내놓은 Auto 

matic yarn piecer는 특히 눈길을 끌었다. 다음 Cheese 및 cone winder는 

Schlafhorst Leesona, Schweiter등 유명한 메이커들 근 20사가 출품을 하였는데 

Autoconer가 역시 제일 주목을 끌었다. 

연사기는 two-for-one twister가 ring연사기와 맞먹는 노력으로 등장하고 있는

데 Package의 거대화와 회전속도의 감소가 주된 이점이며 특히 tire-cord 등에

는 유리할 것 같다. 

전방사통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면방에 있어서 Trutzschler 등의 bale plucker

와 multi-mixer이며 단섬유소면기는 Crosrol사 것이 볼만한데 이 회사의 hi-pro 



card는 cylinder직경이 1m밖에 안되며 bend가 360˚에 걸쳐 정밀한 Setting을 

할 수 있게 하였고 auto-leveller장치가 되어 있다. 

Card에서는 역시 lap handling이 큰 문제이므로 chute feed system을 발표한 

회사가 많았는데 Marzoli는 chute feed와 double lap feed를 같이 내놓고 있었다. 

연조에서는 pin-drafter로 유명한 Warner사에서 면연조기까지 내놓았고, pin-

drafter의 faller drop속도를 올리기 위해 roller는 chain gill울 발표하여 faller 

speed 10,000drops에 해당하는 성능을 과시하고 있다. 직조부문에서는 경직물

에서 carpet 직물까지 Jacquard, dobby, terry 등 각종의 기계가 전시되었으나 특

수직기를 제외하고는 자동직기와 무저직기가 우열을 다투고 있는 감이었다. 

Shuttleless loom중 rapier type은 경직물에서 중직물, 후직물, plush velvet, towel, 

filament, tape등의 직조용으로 Dornier, Saurer, SACM, Gusken등이 있었고, gripper 

loom으로서는 Sulzer, Ruti, Draper, Comet등이 있는데 역시 기종이 다양하다. 

또 몇몇 메이커에서는 자동직기와 무저직기를 동시출품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직은 양자의 우열을 가리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밖에 염색가공, 편조 봉제분야 기타 새로 등장한 기계들이 잡다하게 많

으나 지면관계로 여기서 줄일까 한다. 

수년전까지만 해도 한계에 다달은듯 했던 섬유기계가 그동안 놀랄만한 진

전을 했음을 이 전시회를 통해 역역히 느낄 수가 있었다.  

섬유기계의 전진방향은 주로 인력절감에 주안점을 두어 package의 거대화, 

handling의 자동화, 그리고 고속화와 정밀화를 꾀하고 있었으며 공정의 단축

으로 항상 우려되는 품질의 불균성은 자동제어장치의 정밀도향상 또는 이의 

광범위한 이용으로서 미연에 막고 있다. 인조섬유제조분야에 있어서도 방사, 

권취의 고속화, 정밀화, 대형화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spin-drawing, 

drawtexturizing등의 개발로 공정의 단축을 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 필자가 보고 느낀 바를 두서없이 늘어놓았으나 비록 우리가 섬유기

계공업에 있어서는 아직 보잘 것 없는 위치에 있다고는 하나 선진제국이 걸

어 나아가는 방향을 잘 주시하여 우리의 계획을 세워 나가야만 그들과 경쟁

할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